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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絡의 11휩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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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ircular flow of Meridians〔*돼Jl〕 . the circulation of Nutrient Gi〔營氣〕 is that the 

essence Gi 〔精氣〕 of food starts from Middle Cho〔中魚〕, via heart and lung into the 

ring-type round of 12 Meridians 〔十二經服〕 in turn of hand Meridians 〔手經〕 and foot 

Meridians〔足經〕, Yang Meridians〔陽經〕 and Eum Meridians〔陰經〕 The circulation of 

Defensive Gi 〔衛氣〕 is that if going out from Eum part〔陰分〕 into Yang part〔陽分〕 . is 

rounding on the Yang Meridians, if going out from Yang part into Eum part, is rounding 

on the five Jang〔五懶〕 in order of Kidney〔賢〕-Heart〔心)-Lung〔뼈〕-Liver〔딴〕-Spleen〔牌〕. 

Because the process of accumulating the essence Gi has a property of One-way flow, it 

flows from terminal to the direction of body trunk. has no distinct channel with its 

immaterial nature, and is concentrated on the lower part to that the five Jang belong. 

Key Words : Meridians. essence Gi〔精氣〕 , five Jang〔五藏〕

I . 序 論

『黃帝內經』에 나오는 經絡의 流注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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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太陰뼈經부터 시작하여 足廠陰府經까지 手

經과 足經, 陰經과 陽經을 갈마틀어 個環하고 

다시 手太陰師經에서 시작하는, 고리와 갇이 

끊어짐이 없는 流注가 있으며, 예를 들어 五織

六H府의 *~째없마다 각각 輸7℃이 있어 經絡의 氣

를 四敗 末端에서부터 體幹으로 行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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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的인 流注가 있으니 , 이 두 가지 流注는 

딴絡學試의 기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個環的 땀ml 流注는 봄의 內部로부터 氣血

윤 끌어내어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個環시키 

는 것으로 냄은 의미로 보면 氣의 發散 과정 

에 속히-고, 一方的 씬¥.ml 流注는 未端으로부터 

氣가 出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서 氣의 

Jj)c做 과정에 속힌다 經絡의 流注에 있어서 

이러힌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며 각각 

어떠힌 특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備環的 .;댐IK 流注와 -

方的 經版 流注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3팬|& 流注와 관련이 있는 營術氣血

및 五|熾 精氣의 특정올 각각 살펴보았고, 마 

지 막으로는 ←→方的 ff:쐐|& 流注가 五|뼈 精氣의 

生成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수 

적으효 術氣의 끼려環이 어떠힌 특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II 本論

1. 個環的 kmJIK 流注와 一方的 *꽤R 流注

1) 쩌앓的 經mK 流j조 

(1) 十二經뼈의 딸r氣 끼휩l뒀 

고리와 같이 끝이 없이 제속 순환하는 經服

流r±에는 手太除깨經부터 시직하여 手經, 足

땀과 1熾IJJlf의 陰經, 陽經을 번갈아 교대로 흘 

러서 足)!(;j(陰”|;經에 이프리 한 週期가 끝나고 

디 시 手太陰nm씬에서 流注를 시직 하는 營氣의 

쩌넓이 있다. 떻,討따·營·氣』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세히 섣땅히고 있다 

흉술L;쉰효, 찌셨')월寶, 썼λ차휩 . J]傳ξ쩨, j값 

삶S차中, 布散차外, 精훔春, 4껴싹흰l않, 常흉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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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終쩌復짧, Jl調3Utξ紀1)

*文술Uft太|짤l:1:1 注춘l場flfl. 上行注足|場明 , 下行

至附上 注大指問 與太I몇융 上行·~~牌 從牌

注’‘;;中, 倫훈 '.lt'J용, mn夜下햄, 注」、指, 슴춘太 

l場, 上行乘映, 出않찌, 注티 찌皆, 上鎭下핏, 合

足太l場, 4周잠, 下»L. 下行注4、指ξ端, 4휩Jl•'->, 

注Jl少|쌓, 上行注賢, 從賢注‘'->, 外散차R왜 1f. 

倫’‘;;注服, t입腦, 下贊, l:1:1t힘節ξ問, λ掌中, l:1:1 

if?읍ξ端 i흉注J、#읍2상읍ξ端 상훈’、陽 上行

注R훌中, 散차三셨, 從三옳注에좋, m!lth. 注Jlj;、

陽, 下行로附上, 復4없115主大指問, 음Jl淑l쌓, 

上行호Ht. 從Ht上注쩨, 上個뺏擺, λi줬類2)츠 

왔, 찢t#-훔門3). 其支別春, 上賴, 個鎭, 下1월中, 

個혐, λ願, 풍뽑·HJR싹, 絡l쌓器, 上過£中, λ8짧 

1f. 上個8흉흉, λ故삶, 下注빼中, 復l:1:1 太l용. J);I; 

훨숲L~;所行서!., i확1빼ξ常샌!.. 

여기서 經健란 좁은 도랑처럼 윤곽이 뚜렷 

하고 깊은 길을 말하는데4). 몹로 들어온 水敎

의 기운 중에 가정 精微로운 것 즉, 營氣가 

이 길을 지난디고 하였디. 그리고 깜氣기- 經

隨릎 行하기 위해서는 뼈의 布散 작용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1) 營氣의 個行이 11훈空間的으로 →定함을 딸히고 있다 

2) 뼈했 ‘ /띠은 允, 떠과 통용하여 목올 뜻하고 했은 l엿 
과 통하여 목구멍을 말한다, 『太素』에서는 “n짜 II폐上1L 
名뻐했”이리 하여 뼈lift의 上部를 가리킨다고 하였 
다 

3) 힘門 • 『太素·卷 「二’營衛氣』에서는 “힘|꺼, 힘1L也 ” 
라 히었고, 『t없팬’經*상것R’營氣댄行之까;』이1서는 “究,
深也 값I꺼따l뼈밟上通흉之짧|꺼也, 如『平꼈해詢』 l~!f玄 
子有i‘氣짜I突於굶、{꺼, 而出於휩,’ ~nJJ:tf;”也,”라 히여 
코구명이나 묘애서 후두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4) 經險 ; 『素問·調經論』에서는 “五;짧之j효, ~出於經健,
以行m氣‘”라 히여 m과 氣가 行히는 통로라고 히었 
다‘ 王'*은 “隨, l짤펴ili, f맘때t行而不兒, i收래之經|옳 
뿔.”이라 하았으며 『쨌經,候病쨌·有餘有五不足有五』 
에서는 “健, 땀道也, .파애따1J\行, 深而不見, 故티땐댔 

五滅在內, f뿌P찮在外, Hllh효相週, 以行血氣”라 하여 보 
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위치하여 氣血을 行하는 
역할을한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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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환이 처음에 手太陰뼈經에서 시작하 

는 것에 대하여 馬時는 營氣의 運行이 뼈中에 

쌓였다가 퍼지는 宗氣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 

문으로 보았으며 5) 黃元倒는 牌의 散精 작용 

을 거쳐서 師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았다6). 

즉 뼈氣의 宣發 작용에 의하여 營氣가 備環하 

기 때문에 手太陰뼈經에서 시작과 끝남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2) 衛氣의 個環

↑l휩環的 流注의 하나로서 衛氣의 個環이 있 

는데 衛氣는 營氣처럼 十二ffJlrnil을 순차적으로 

個環하지 않는다. 衛氣는 낮에는 陽分으로 나 

와 手足 三陽經을 f眉環하고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가 五織을 차례로 備環한다. 『靈樞·衛氣行

』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jj합~-'1;行, 一 티 --夜五十周차身7). 養 티 4늄. 

陽二十五周, 1l4늄.|찢;十五周, 周차五藏. 윷 

*£平므I쫓盡, 陽氣出차티 , 퇴 뚫째氣上4껴.頭, 

4험1칩下Jl太陽, 個背下至4、指ξ채. 共散春 別

차퇴짧皆, 下훈太陽, 下쪼子4、指ξ問外예 其

散황, )j1j차퇴鏡皆, 下足少陽, 注4、指次指ξ間,

5) 馬時는 “此言營氣之週行, -如宗氣之所行也. 宗氣者,
大氣也, 大賴협於뼈中, 出I候l댐, 司n쨌, 以行經隨, 始
於手太陰뼈經, 終於)lf經, 積至-萬르千五百息, 9없行 
八百-十文, 如前篇『五十營』之」所論者, 是也,, 進者,
ijJK氣所由行之經隨也, 正J:),뤘入於몹, ~lj精微之氣, 용n 
꺼·之而뭘宗氣者, 由中!:!\{!핑8벼經之中府, 以上雲門, 而
行手太|쏠聊,”라 하였다 

6) 『靈樞뺑뺑·營氣 三十四』에서 “營氣之道, 以內뤘뭘寶, 
뤘入於몹, 消化於牌, 9냉氣散精, 乃f땅於Hffi. 뼈主氣, 氣
化律, i별則流海.中, 願lj布散於外”라 하였다. 

7) 싸싸l꺼, 營術애 대한 경察, 정희대학교대학윈, 1996, 
p. 32 : “五十營이라 할 때 五十이라는 數는 營衛之
氣가 하루에 인체를 五十度 운행하는 기준이 된다 
이 ‘五十’이라는 數는 모두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 
여 五藏六府가 모두 營衛의 공급을 충분히 받는다는 

데서 설정된 수로서, 이는 『周易』의 大싸之數 ‘五十’
에서 연원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여 五十이 모 
든 것을 총팔하는 완전 數를 의미하기 때문얘 하루 
에 ijJKjj호를 오십 번 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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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上個훈少陽ξ分, 쩨下£1)、指ξfb9, )j1J春YA

上至토F폐, 융차쌓월~. 注足陽aJJνX下行, £해上, 

λ五指ξ問 其散春, 從조F下下훈陽aJJ. λ大指

ξ問, λ掌中 共£차Jl낸」, λJl’‘;;, t:l:l 內陳, 下

行l쌓分, 4흉융차티 . t.§:J월-周 

其*&λ차l쌓, 常從Jl少않f첩.賢, "h화신~.·~注 

차꽤, Jl;jii화NJt. Jltl.화.牌, 牌復i효{'-~)월周. Jl 

M:.-lt行-총, λ氣4쩍陰藏-周與十分藏ξ/、’ 
11F-:lt11陽行ξ」二十五周, 1퍼復合차퇴 . l쌓陽一티一 

夜, 상갱i융分十分身ξ;, 與十分藏ξ;. 풍*상‘ 

ξfJf以없웰.ta훈有푸윷春, 흉分不盡ti-I!!.. 

낮에는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少陽, 足

陽明, 手陽明의 순으로 --周하고 마지막으로 

足心의 陰分으로 들어가는데, 太陽, 少陽, 陽明

의 開, 樞, 關의 순서로 진행하며 上下 手足을 

번갈아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開關樞 안 

에서 足經에서 출발하여 手經으로 올라오는 

형식인데 이것은 衛氣가 下魚에서 出하여 위 

로 올라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衛氣가 아침에 

足太陽經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平묘에 陽氣가 

上走하여 먼저 눈으로 모여서 깨어나기 때문 

으로 설명하고 있다8).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와 

賢, 心, 師, 府, 牌의 五行 相克 순서로 五職을 

센行하고9) 다시 賢으로 들어가서 -周한다 

8) 뺏觀 總용類,件i氣~行之次』에서 “太|傷始於時明, 故出
於텀‘然며者,宗服之所聚,凡五藏六府之精陽氣,皆上 
走於目而뭘時, 故平묘陰盡, ~lj陽氣至덤而目服. 딩張~lj 

衛氣由時明1\l:頭, 備l휩, 下足太|陽經之分, 個背下行,
以至足小指端之至陰大也”라 하였고, 『했樞縣j 빼·衛氣 
行 三十五』에서도 “平묘陰盡, 陽氣出於팀內皆之時明, 
A醒팀張~lj陽氣上行於頭, -0휠項, 下足太陽經, ↑댐背, 下

至小指之端, JI:~衛氣之行於足太陽也.”라 하였다 
9) 앗* ·f.,11끄十j해』이}서 “術氣夜行五藏, 皆從能젠 i±ii'i' 
所웹之藏, 以월次며”라 하였고, 『類經·術氣週行之次』
에서도“此言衛氣夜行陰分,始於足少陰,以周五藏,其 
行也, 以相뱀鳥序, 故’홉 
於엽也’’’라 하여 相행의 藏으로 전한다고 보았다. 일 
반적으로 相헨의 傳함은 쩌氣가 침입하였을 때 나타 
나는데, 해당 爛이 직접 氣를 生없하여 {망하는 것은 
相生 관제의 輝으로 가지만 외부의 氣가 들어와서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相젠으로 전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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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方的 經服 流注

(1) 輸六의 流注

五熾六l빠의 輸7차을 통하여 氣가 流注하는 

것은 깨環的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井六에서 시작하여 合t에서 끝나게 된다. 輸

六이 란 zt *땐IK의 氣를 五腦六|빠로 傳하는 大

이란 뜻인데 일정힌 자리를 잡게 되면 |倫라 하 

여 10) 陰經에는 五}倫, 陽땀에는 六輪가 각각 분 

포하게 된다11). 『靈얘1꾀·九淑十二댐、』에서는 井榮

JJ힘經合의 의 lJ]콸 다음괴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옮帝티; 願聞五藏7늑府所出i;處 ‘l호伯티‘ 五藏

五隊, 五五二二十五輸, 승府f;輸, ?늑낫;三十낫;股, 

*돼%十;, 絡JllR十五, 凡二十七쫓L. 以上下所ti::

쩌井12). 하洛鳥榮13)_ 所注쩌R兪14)_ 所行흙 

있다 여기서는 꺼의 성질을 가진 術氣가 陰分에 들 
어와 있으므로 五뼈이 뼈센의 뼈으로 전달하는 것이 

라 생각된다. 
10) 輪는 兪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兪는 일 
반적인 1(음 通稱한다. 輸는 *합;if'., #勳'p의 의미를 가 
지고 있어서 옮기고 퍼뜨리는 역할을 히는 t로 볼 
수 있디, 즉, 인반저인 엠/\: 중애서 특변히 氣기 땀 

이 모이고 그 氣플 다른 곳을 옮져주는 역할을 잘 

하는 '/\.윤 가리키는 것이다. 또힌 ”“는 井榮H~經合
중의 ”싸를 딸하는데 구체적으로 皮뱀에L肉之間에 위 
지하여 氣닫 전달하는 역할을 히는 혈자리를 가리킨 
다 이상의 兪, 웹, 싸는 약간씩 의마의 차이는 있으 
나 본 글자와 파생된 글자를 서로 섞어 쓰는 한문의 
득생상 경우애 따라서는 遍매될 수 있다. 

11) 이 Ml A 중에서 陽經에는 특히 |행7℃이 있어서 六뼈 
가 되는데, 1훨*은 HiK<六과 땀六 사이에 위치하여 氣
가 기장 성히여 밖으보 잘 드러나는 자리이며 陰찜 

에는 士카;인 싸1c이 댐까을 대치하고 있다, 五l憐六
빠의 氣가 이 原1C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
싫↑WdL械十二댐、』에서 “五滅有六!rt, 六府有十二頂,
|→二1京出於따l關, 씨關主治五減, 五藏有왔, 當取之十

:.:::.1쳐 |→二)jj(、휴, 펴없之所以횟二퍼六 |→五節氣味也

li熾有핏ili, 應出十二W-, 十二1행各有fiJf바, 明知其原,
채可ffit, ifrj知五滅之害돗,”이라 하였다, 

12) 땐없펌‘經絡쨌·井榮麻웬合敬』에서 “Hill氣由此而出 如
:tt·폈之發 其氣正深也”라 하였는데, 井六은 마치 샘 
뭔처텀 가장 처음으포 기운이 모여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를 딴힌다 그리고 그 tm原이 깊이 있으므로 그 
氣가 굽이지지 않끄 곧게 뻗어나온다고 하였다. r本

械댐」애서는 氣가 出한다고 표현하였디 

13) 榮이란 물이 한 곳이l 자리를 잡고서 불어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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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15) 所λ鳥슴16)_ 二十七합f行 땀在五없서!... 

井六은 샘물과 같아서 그 세력이 미약하지 

만 榮꺼올 지나 輸六이나 經六로 오면 마치 

시내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세력이 커 

지게 되고 다시 合六에 오면 氣가 안으로 수 

렴되어 외부로는 세력이 다시 미약해진다. 따 

라서 井六이 五職六뻐의 R힘7℃을 流注하는 氣

의 출발점이며 合大이 그 氣의 종착점임을 알 

수 있다. 『靈樞·本輸』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fl@< 

*의 大位에 대하여 말하였다. 

8헌出차'.}'~. 4、商春, 춘大指端찌빼샌」, 청井木. 

;짧차‘월際, ‘웠際春, 훈.웠엔」, 쩌榮. 注차太淵, 太

淵, ,웠後-τti랩春中에!.., 흙職 4늄샌포菜, 經菜,

--[ 디 if썩」, 動1퍼不용, f월經. λ차}{}뽑, R澤, flt 

中i;動·JJIR샌., 쩌승, 훈太l용經갱J ‘ ·~ti::차中衛, 

中衛, 춘中指ξ3.t-11!.., *청井木. 澈차勞합, 勞합, 

掌if 中#읍本節~IXJ 問건!.., 흙榮 注차大!慶, 大I浚

掌後R9骨ξ問方下春샌., 흉股. 4담.問使, 問使

ξi확, 셔'1111i-<i二問, 三τfξ<f-1:!!,, 갱]ii원Jll] 호, 無i웰 

하는 것을 말한다 샘불이 地上으로 나오면 우선 한 
곳에 고여서 웅덩이를 만들다가 그것이 불어서 넘치 
면 물줄기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 

게 힌 방향으로 흐르기 직전의 상태를 榮이라 하였 
다 『類經 • 經絡類 . fl;榮H~經合數』에서는 “急流日
iffl 小水日榮 服出於井 而i짧於榮 其氣尙개썼也 ”라 하 
였는데, 急流란 웅덩이 속에서 물이 도는 모양으로 
그 웅덩이가 작아서 블의 세력이 아직 약한 것이다 

14) 倫t은 榮에서부터 물길이 터져나가는 것을 말히니 
決의 의미와 같다. 맺없샘·經絡삶,井榮싸經合數』에서 
는 “注 懶注也. ”힘 輸~·也 m~注於此 而iJiffi 於彼 其氣
j뼈盛也 ”라 하여 비로소 倫t에서부터 불이 흐르기 
시작하여 점점 세력이 커지기 시작힌다고 하였다 

15) 經온 줄기로서 이미 흘러 나간 물이 큰 즐기를 이 

루어 우리 몽을 經營하고 滋養하는 것을 말한다. 『
셋없샘·깐絡類·井榮倫經合數』에서는 “HIK氣大行 經營於
此 其lE盛也”라 하였다 

16) 댔짧팬·經絡類,井榮싸經合數』에서 “服氣至此 j뼈펴JJj( 
藏 而入合於內也”라 하여 lllK氣가 合7℃에 이르러 점 
차로 봄 속으로 거두어져 들어간다고 하였다 밖에 
서 볼 때 몸 안으로 氣가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이니 
그 세력은 오히려 약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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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J止, 鳥經. λ차d!1澤, d!1澤, M찌짧下l협春ξ 

中서!..., j휩 i7i11-풍ξ, f훨융, 훈 '.lt'I쫓샌」17). JJt出차大 

敎, 大敎春, 足大指ξ端及三-'€:,:'1;中샌」, 흙井木. 

i짧차行問, 行間, 足大服問샌" 鳥榮. 注차太衝, 

太衝, 行閒上二τti협春ξ中샌」, 흉輸. 4담.中확, 

中합, 內g뽕ξ폐一『f半, l협春ξ中, 使it.Jl’l 쩌, 

便;fu체週, 搖Jt_,퍼得ξ, f월經. λ차d!1황, d!l:l)l., 

후1션骨ξ下, 大修ξ上셋., 屆腦쩌得ξ, f월융, Jt 

淑l종셔!.... 牌出차l훌白, 隱‘힘春, Jt大指ξ端內예 

샌" 鳥井木. i짧차大都, 大都, 本節ξ後, 下I협春 

ξ中셔!..., 흉榮 注차太白, 太白, 股骨ξ下서!..., 鳥

隊. 4늄.南Ji, 험Ji, 內釋ξ下, l협春ξ中서!.., X훨 

經. λ차I쌓ξ隆*· l찢ξ隆承, 휘§骨ξ下, l협春 

깅;中샌」, 件1퍼待ξ, 월合 足太l쌓샌」, 뽑出차鴻 

承, i형값春, Jt•IS셋」, 흙井木, %쩔차然~’ 然~’

然骨ξ下春샌., 흙榮, 注차太짧, 太짧, 찌짧z 

後, mt骨i;上l협中春샌., 흙除. 4-riH흥i留, 復‘빼, 

上찌顆二-t. 動쩌不休, X월經. λ차l쌓양, l쌓양, 

輔骨ξ後, 大篇ξ下, 4、節츠上春, 授i;應춘, 

Jii'.:n없i7i1得ξ, i월융, Jt'.!t'I쫓經싹. 

R旁M:.t입차로l쌓, 至I쌓春, Jt•J、指ξ端샌'· 청井 

金18). 鴻차팩.’ i한~. 本節ξ폐外쩨에!..., 흙榮. 

17) 心包經이 ι、經을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靈
樞’쩌客』에서 “붉帝日, 手少陰之服, 獨無械, 何也 U벗 
伯日, 少陰, ι、mi也,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j神之
所舍也, 其藏堅固, !j'~뼈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RU神
去, 神去Qlj死롯, 故듭쯤%之在於ι、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心王之服也,故獨無倫馬 黃帝티,少陰獨無倫 
者, 不病乎 U皮伯티,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
掌後就骨之端, 其餘服出入屆折, 其行之徐候, 皆與手
少陰心主之뼈行也‘”라 하여 心이 精神之」所舍로서 刺
鐵하여 傷害를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쩌氣가 침입 
하였을 때에도 쉽게 상하지 않아 병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하였다 

18) 陽經에서 五輸;f\;의 五行 속성이 金으로부터 시작하 

는 것에 대하여 白上龍은 “陽經은 陽的 作用을 시행 
하기 때문에 陽의 뿌리가 되는 陰을 출발점으로 하 
므로, 陰化의 시초가 되는 金으로부터 일이 시작되 

며, 陰經은 陰的 作用을 시행하기 때문에 陰의 뿌리 
가 되는 陽化의 시초연 木으로부터 일이 시작된다.” 
(經絡에 대한 小考, 경희한의대논문집 20(l):p‘ 267, 
1997)라고 하여 *전염옵의 陰化, 陽化 운동으로 설명하 
였다 

經絡의 11휩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注차셰i骨, j흩骨, 本節ξ後f섭春中샌」, 鳥除‘ i웰 

차후骨, -t骨, Jt外빼大骨ξ下, X월~. 1-'ti'i'뿔 

짧, 昆짧, 1호外짧ξ後, mt骨ξ上, 鳥經 λ차횟 

中, 훗中, n댐中央, 흙융, 쫓!쩌取ξ. 足太I陽싹. 

廳出차왔I쌓, 왔I쌓春, Jt•J、指2섰룹츠端샌」, 흙井 

金, i없차俠짧, 俠짧, Jt_,j、指;k._指ξ問샌」, 채榮. 

注차臨i.i., 臨파, 上行--t半|껍春中에!..., f훨腦. 

i웰차Ji據, Ji據, 外짧ξ함, 下F섭春며1생」,1 쩌j동 • 

?규':'I몇輔, l傷輔, 外釋ξ上, 후힘骨ξ폐, 及絡骨

ξ端에!.., f월經. λ차l용i;隆承, 陽ξ隆훤, 4호8흉 

外I껍春中에!.., i월깥〉, {후1퍼?풍ξ. 足少I뽕서~. 휩 tl:1 

차屬兌, I훌ft春, 足大指內.il:l:A룹ξ端져!.., f훨井金. 
i留차內흉, 찌흉, ;k._{읍外問샌., 鳥榮. f主차|협양, 
F접~春, 上中指P<J 問 , 上行二τti협春中싹, 鳥H兪.

過차衛陽, 衝陽, 足해上표τti협春中샌」, 鳥原,

搖足1퍼得z. 4껴.解짧, 解짧, 上衝l였--t半l협 

春中싹, i훨經. λ차下隆, 下隆, 隊下三-t. 附骨

外三뿔에!..., f월今. 復下三휠三-t. 흙 E虛上짧, 

復下上짧三-t; f월 E虛下짧샌」, 大陽屬上, 4、陽
屬下, Jtl뽕明휩服서!.... 大8흉4、陽, 땀屬차휩, Jt 
足l용llJl샌 •. 

三;현春, 上융훈少陽, 出섰뼈衛, 뼈衝春, 훈J、 

指;k._指ξ端샌」, f월井金, i없차째門, ;행門, •J、指

次指i;問센'• 흙榮. 注차中港, 中港, ;.j.(fi~ξ後

l랩中春서!..., f훨H융. i웰차陽~. l몇썩, 在腦上l협春 
ξ中샌」, 鳥J!f_、,·{reJU옳, 호漢, 上腦三-t. 1폐骨 

ξ問|협春中씻」, 鳥經. λ셨£井, £井, 4호~-H'I­

大骨ξ上l랩春中샌」, 쩌융, j휩MJH풍강;. 三;현下 

除, 4호차足大{~;;1;폐, '.it'陽ξ後, tl:1차R맹中外j짧, 

名티훗陽, 풍太陽絡펀」, 훈少l場經싹. 三1t.;春,

Jt,、l易太I쫓i;所將, 太I쌓ξ別샌」, 上짧五-t. 別

λ食~JI흉, tl:l차횟I뽕, 3t太l뽕ξ正, λ絡勝!bl:.,

約下꿨, 賽Jl'rn폐꺼흉, 虛Jl']i흉淑, i훌淑장’l補z. 閒

꺼홍JltJ i:점ξ. 춘太陽4、陽春, 上응훈太l뽕, tl:1차'.it' 

澤, '.it'澤, 4、指ξ端샌'· 쩨井金, i짧차·]t~’ 前양, 

4호훈外짧本節폐|원春中에L i월榮, 注차後찢장 後

찢양春, 4호훈外{’ft1]本節ξ後겐」, 쩌n앓 過차服骨, 

腦骨, 4호춘外1ftiJJI혀骨ξ前, t월J!f_‘. 4탐':'I傷양,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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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r 4동짧骨ξ下l협春며1샌., %,$Ii. λ체、海, d、

海, 在빠찌大骨i;外, -i-9.움半-ti랩경t'I'셋., f며賢 

1퍼得z. 행잠, 춘太陽經샌 •• 太陽上융종陽뼈, 

:l::차옮陽1 jllJ陽, 大指次짧:t..~-t!!... f월井金. 짧 

차本ir-'<1;前;;r .. i, X월榮. i초차本節ξ後三問, f청 

R兪‘ i웰차짐··’ 융양, 4호大꿇l뱃骨ξ問 '%,h동 • 行

차陽짧, l陽짧, 4호려~~%r.ii1협春中뾰」, 흉經 λ차 

뼈;1!!., 1호!lt71-輔骨l껍春中샌'· 屆贊!퍼得ξ X월合 

춘l몇 a}] 낸」. 

윷調五藏7늑府ξn옳, 오i.li.二二十五腦, 낫;f;三十 

《輸샌 •. 《꺼풍양出足ξ三陽? 上장차훈春샌」, 

특정을 살펴보면 우선 각 문단의 서두애 五

敵六뼈의 氣가 井t에서부터 ti:\한다고 하여 

經nu~ 자체플 個行하는 氣血보다는 熾뻐의 氣

륜 중성으로 섣맹하고 있음을 암 수 있다. 

그리고 陽經의 경우에 足츠陽을 먼저 설명 

하고 이어서 手三陽을 말하고 있는데 手르陽 

은 아래에서 출발하여 위로 合한 것이라 하였 

다‘ 곧 手三陽에 해당하는 大陽, 小陽, 주魚 등 

의 Jj){f는 이-래 부위이l 위치혀거나 관텐되아 았 

지만, 그 헤딩 經絡은 손에 있어서 氣기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手經에 合한다는 것이다‘ 여 

기얘서도 역시 아래에 있는 五織六冊의 氣가 

중섬이 되어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즉, 手三陽

의 경우 비룩 井六에서 氣가 出하지만 그 깊 

은 근원은 역시 아래에 위치한 六|빠에 있음플 

말한 것이다. 三뚫의 경우에는 上下로 모두 

氣가 드려나므로 따로 아례에도 下}倫를 두어 

그 流注를 션명하고 있다. 

(2) 恨**의 流注

tR結의 의 11] 는 땀!JJ!Jl의 가운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지, 잎에 이르러 열매가 맺히듯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19). 『靈樞·fJj샌놈』에서는 다 

19) 「本輸댐」에서는 氣의 IH入에 대히어 딸하였으나, 
氣가 반생하였다가 그것이 열매처텀 맺허서 뜰어온 
다는 根땐의 의띠델 똑갇이 내포하고 있디. 주?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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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말하였디 • 

.i..t伯티, *.Jt~~感, 寒$옳~I텍*%, l쌓|용ξi힐, 청!lt'.lt' 

짧多, I쌓i휠偶, )%i효奇 .• 윷차春흥, l쌓ft.'.↓?, I陽좋L 

찢 , l쌓l몇不調, 何補何鴻 發차써;;., |몇氣9''' 않 

氣多 , !쌓氣盛mi陽숨u흉, *£쪼葉***흉 1 j쩔、f턴下歸, 

l쫓l용相移, 何補何鴻. 奇耶홉홉經, 不륙r勝數, 不

9<11ifl$송 五藏?ξ府, 4!f ~ijf1$(樞, 閒짧1퍼走, l몇陽 

大失, 不<if復取, 九鐵ξ효, 홍용4동終始20). ~l能

f,11終k감 一음쩌畢 不f,11終쇄 짧道l렸,$5. 

여가서는 식물올 예로 들어 뿌리는 陰氣를, 

잎과 가지는 陽氣를 상정하고 있다. 봄이나 

여름에는 陽氣가 성해져서 기운이 밖의 가지 

나 앞으로 몰리거l 되고 가올o] 나 겨울이 되면 

반대로 거운이 뿌리로 볼라는태 뿌리에 陰氣

가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服結의 살제 니l용은 

다음과갇다 

太|關없.至f쌓, 結차命門, 命F~春, 퇴샌」-

陽R꺼*없{-JIUt. *송차縣大, 類大春, &남조J=.21 )에!... 

9''1용.없.鼓엠, *힘차짧짧22). 짧짧春, Jf- 中샌」. 

太I陽옳閒, 陽뼈흙關 1 少陽쩌樞, *£開析5\1] I쳐節 

j흉 1퍼暴病웰홍 ix暴病윷t. 계id;太l揚, 視휴餘不 

x.. ;흉春r Jt~ 쩌옳;규5 弱에?.... 關折쩨氣魚所ιt,팅;, 

은 “本輪가 있는 9값은 바.£ 經M의 활발하게 펴는 
작용이 ~되뼈末폐에서 :i b표을 이루었을 띠ii. 그 작용 
의 결과로 생성된 열깨(l:꺼Ii之혜의 前.J'Xll쁨라 합 수 

있는)를 몸속 雄뼈로 거두어 갈무라하는 역할음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디시『뀔땀|치經』의 껴i輸理5체에 대 

한 마f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p. 41)라고 하여 

本輸의 흐름이 열배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20) 여기서 終始란 바보 z~ 웬H~의 根과 結을 딸힌다. 

21) 페f。l 란 죄인의 목에 칸을 씌울 rqj 걸리는 부분이니 
):LJJ뚜란 귀의1 앞쪽 아리l 꼭 부위애 <511 당한다. 「衛氣
댐」이l서는 “足陽明之本, 在엠兌, 標在A迎頻俠j때짧 

따”라 하여 시믹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부위로 보았 

디 'Ji벌#펌 經絡MH껴i전j'N~r,해h「웹病刺』 oJj서는 ‘ι今답했 
J、청, 意‘f;\~떠했之上, /샤댄/\ili. ”라 하여 太i댄치로 보 
았고 馬時는 頭~1/:/\;로 보았다 

22) 「쨌經 씬絡f、꺼 nt經해結間關뺨j째J에서는 “上¥; 쩌J於 
f강f짧, 耳'°I'컴, 乃子太혜聽宮/\:tl1‘”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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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fi癡%용웰훗, 1/;:J쫓%£春, 取츠陽fl}], 視有餘不足,

無r!f止,힐春, 흉슛i積짧, !JUt훌ξ{ι 樞折흉P骨 

짧‘1퍼不훗차빠, *£骨짧、春, 取ξy陽, ?兄갱r餘不 

Jl. 骨짧*;홈, 節緣!퍼不~t져!... J'lf調骨짧‘春, 搖~t

에!.., 當짧其껴i서!... 

太I혔없{-!훌白 *좀차太쌓23) 

少l짧없{'-)형흙, *송차4옳짝. 

淑I짧없.大홍k *용차£英24) 絡차R훌中 

太|종쩌閒, 淑l찢鳥關, 少l쌓鳥樞. *£閒析M장j홍 

확r!f輸샤隔j同 R융j同옳f 取i;太!종 視갱i餘不Jl, *文

閒折春, 氣不足규5生病서!.., E웹析흉p~핫絡!퍼흉悲. 

悲、春, 取ξ淑l홍, 視휴餘不Jl. 樞~IfJjlj!lJR有所結

규5不週, 不i쩍春, 取Z.'.Y'I쌓, ~:fl,갱T餘不Jl, 갱]$춤春, 

합取ξ不足. 

足의 三陰三陽이 開關樞를 대표하고 있는데, 

足三陽(勝麻, 몹, 擔)은 모두 머리에서 結하고 

足三陰(牌, 賢, 府)은 모두 흉부 任服에서 結하 

고 있다 足經만을 開閒樞의 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下魚를 陰氣, 곧 精氣가 모이 

는 뿌리로 보고 이것을 중시한 것이다25) 그러 

므로 봄의 각 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開

關樞를 대표하는 것으로 精氣가 모이는 足 부 

위의 經을 들어 말하였고 상부에 속한 心, 心

包, 師로는 陰精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보아 開

關樞의 설명에서 빠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體幹으로부터 四뼈의 經絡으로 

氣血이 퍼져나간다고 보면 봄의 중섬이 뿌리 

이고 말단의 經絡이 잎이라고 할 수 있다. 그 

23) 대부분의 醫家들이 太쓸을 任服의 中院'!\로 보았으 
며 張志總、은 “太융者, 둠本也 牌뿜융맺之官, 其服,
j필낌本, !i'Jc 괴下, 싸之i!!햄, l&ki,';於i감本, 名닙太상”이 

라 하여 줌本이라고 주장하였다. 

24) 玉英은 任服의 玉堂;꺼;에 해당한다. 댔없펌,經絡類·浩 
經根結開많j病때』에서 “玉英gn1堂, ↑王版;j℃也”라 하 

였다 

2fi) 手三陽의 경우 해당 뼈는 아래에 있고 그 經]JK은 
위에 있는데 「本輸篇」에서는 手三陽이 아래에서 出

하여 위로 合한 것이라 하여 역시 아래의 뼈가 근본 
임을 말하였다 

經絡의 個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러나 『靈樞·根結』에서 오히려 말단의 井t을 

根으로 보았고 체간에 속한 머리와 흉부에서 

기운이 結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中心에서 表

로 나가는 陽氣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중심으로 한 陰氣를 기준으로 

보아서 이 陰氣가 말단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26). 몽 전체의 뿌리는 下魚에 있 

으나 동시에 經服 각각의 뿌리는 오히려 陰氣

가 수렴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末端에 있다 

고보았다 

위에서 |陰經은 任服에서 結하고 陽經은 頭

部에서 結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陰經

의 氣와 陽땀의 氣가 집결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陽經에 경우에 주로 陽氣가 모이는 머 

리나 목 부위에서 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 

여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足太陽*없{'-~ξl용, i없차후骨, 注차昆짧, λ차£ 

柱飛揚셋'· Jl少陽*없.蘇l용 i짧차Ji據 注차陽 

輔, λ차£容Jt.a}]-t!!,, Jlf,흉fl}]{없?-JUt. i짧차衛 

陽, 注차下隆, λ차人편흉l짧씬'· 훈太陽*없.少 

澤, 潤화陽장, f主차'.}'海, λ차£짧支iE-tl!... 춘 

'.Y'I없없Hro~함, ;없차陽썩, 注차支漢, λ차£牌 

外뼈샌 •. 춘陽am:없.商陽, ;없껴---’ 注차陽짧, 

λ차技突偏歷샌」. 止b所調十二經春, 盛絡합정? 

取츠. 

여기서는 陽經의 流注에 대하여 다시 말하 

였는데, 마지막을 結이라고 하지 않고 輸7℃의 

流注처럼 i留, 注, 入이라 하였으며 入이 위치 

도 머리로 結하는 것이 아니라 顆項 부위에 

26) 파빼는 “HI&氣所起i펴셰R !’i해채쇄,”파고 하여 IJI&짜기 

根에서 일어나 結로 돌아긴다고 보았는데 이 때의 

服氣는 根이 중섬이므로 陰氣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白上龍은 여기에 대하여 “장부가 **氣를 내어 경 
락에 보내 經氣로 전변하여 경락을 운영하면, 동시 
어l f펌용도 자기의 기운을 장부로 보내, 장부의 精氣
를 보충한다고 보는 것이 타딩할 것이다”(經絡에 대 

한 小考, 경희한의대논분집 20(1)‘P 267, 1997)라고 
하여 이 陰氣가 輝빠의 *펴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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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였다, 이 入의 자리는 輸t 중 合슛 

과 마찬기-지로 氣가 다시 속으로 수럼되어 들 

어가는 곳인 동시에, 結의 자리로서 말단의 

뿌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氣가 변화를 거쳐서 

열매처럼 맺히는 곳이기도 하다 o] 내용은 『

靈젠;‘本輸』와 동일하며 27) 단 入의 大位에 찢월 

1뒀 부위의 * 이외에 각 經服의 絡六을 배속 
해 놓았다. 。l 絡六은 각 陽經에서부터 表臺

관계에 있는 해딩 陰經으로 氣가 냐가는 자리 

이므로 服結의 변화 과정을 거친 氣가, 陰에 

속히-여 精氣플 갈무리하는 五職으로 틀어가는 

또 하나의 정소라고 할 수 있다. 

(3) 겨이떻의 流注

『패+|꾀·씨/;[氣」에서논 각 十二經mi으l 本과 i핑 

에 t:l] 하여 섣명히였는더l 앞서의 ↑l핸곰고l 의미 

외 tJ] 슷하다- 딘 本의 우l치가 松과 같이 띠Mi: 

끝에만 있논 것이 아니라 좀더 體幹 쪽으로 

듬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標의 위치도 

힘취‘」으l 내용고1 조긍씩 차이가 있다 

足太l뽕ξ本, 경호~r/-上죠-t 녀", 標4호예i絡命門, 

命p~春, 퇴 -I!!.. 足少I몇ξ本, 경호짧댁양ξ問, 標흉 

짧짧ξijfj' 짧짧春, 조F싹. Ji少!찢ξ本, 4호찌짧 

下上三-t 中, 標在背R값與꿈下I힘服갱」 足댔j용 

i;本, 在行問上五-t所, 標在背n값센28). Jl.1앓뼈 

27) "값센 本輸』이l서 “缺쩌之rr, 任/JI(.;며, 名U天突 ~:x 
il:!J&↑매之끼」UIJ\, JEI쩌明也l 名 BAI!!. 二j;服手l場明也,
名티柱突 츠찌IJI&手太|場也, :i'r 티天깜、‘ 四;j에없足少陽 
lli, fr El天容, Ji.次JJ따手少펴 t끄, :1'r 티天뼈, 六次WK!김太 
l싸 lJ:!,, 名티天柱. 七」씨@패「P맛之HI&, 랩씨lf-lJ:!,, e, 티M때￥. 
m~r,iq삐UH!&, 手太|쫓u」, 名日天府, ~下츠•J, 手心主也,
*,티天패‘ 써上I~춰, |및不能섯, 째下rafil휴, ?;不能l法,
씨때퍼;*;-, Jill不용~f~l, 째펴게쐐者, 에不能I펌.”이라 하여 
|싸經파 任'11\'HIJ\의 패」頁部。ii 히l딩하는 'A;과 手太陰과 
주-~、l'.의 두 자리, 上下關파 1혜월에 대히여 설명하 
였는데 이 커들은 氣가 유덕- 많이 모여서 쉐하는 자 
리로 셈- 수 있다‘ 「根쁨템」에서 빠지있는 手르l쫓 중 
에서 주少陰올 지l외한 手太陰과 手心主의 자랴에 대 
해서도 여가서 언급히고 있다 

28) 「차~fr ii댐」에서는 仔m&의 玉英과 j때中에서 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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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本, 在樓兌, 標在λf핏賴~.Ji핏類셋」. Ji太빨ξ 

2휴, 4호 if웰前上띤『fξ中, 標4호背n값與꿈本 

샌,29) 훈太陽ξ本, 在外顆i;後, 標在命門ξ上

一τf샌」30). 훈'.}'陽i;本 在4、#읍次指ξ問上二二 

τt, 標4호포F後上角下外皆건!,31). 훈l傷a}]ξ本, 4보 

M骨if. 上끓1]陽, 標在g회下융짧上샌,32). 춘太 

|쌓ξ本, 4호τf디걷;中, 標4호R짧內動져!,33). 훈少!쌓 

강;本, 경보썼骨ξ端, 標4호背n장11!... -t-~초강;本1 

在掌俊~節츠問二;τf中 , 標4호R흉下下三-t서!,34) ‘ 

凡候ill:.春, 下虛웠1J淑, 下盛M熱, 上虛웠1Jy효, 上

盛Jl'J熱痛 故賽春, 絡쩌止ξ, 虛春, 용 I ar,起ξ

앞서 「댐結篇」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足츠陰 모두와 手少陰의 

標가 背麻에 있는 것이 특정이디-- 이른 보면 

背倫도 비록 l場部인 背部에 위치하지만 五爛

으로 F쓸氣를 수램하여 들이는 장소염을 알 수 

있다. 「根結篇」에서 足三陰이 f王服에서 結하 

여 F쓸氣가 모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標는 

그 모이는 곳이 바갇쪽의 背部로 좀더 나가 

있+:- 깃으쿄 보인t:]-. 

標本의 의미에 매하여 『太素‘經!Elf標本』에서 

히았는데 여가서는 빠져있고 背H:il만을 딸하고 았다 

29) 「↑않펴篇J에서는 太칩에서 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서는 標기 줌本에 있다고 하였다. 꿇志뻔。l 太습을 

中院으로 보지 않고 좁本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았 
다. 

30) r本i倫篇」이나 「根結篇」의 내용과는 달라 手三陽 중 

에서 유엘하게 願l뒀 부위에 있지 않고 命門上→-;j·의 
縮角 부위에 있다, 

31) 「本輸篇」에서는 “手少陽, t.H耳後, L지n完骨之上.”이 
라하있다 

32) r本輸簡」에서는 “手陽明‘ 次在其倫外, 不至曲類­
>J. ”이라 하여 足陽明의 A迎 디음에 우l치한다고 하 
였다‘ 

33) 「本輸篇」에서는 “뼈內행1ij!K, 주太|쏠也, 名티天府”라 
하였다 手太陰파 이하에 나오는 手少1월과 手心主
등 手르陰은 모두 r根制텀」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으 
냐 r本輪篇」에 이 n] 手太F숲과 手心主의 a;이 언급되 

어 았으며 「衛氣篇」에서는 처음으로 手少陰이 내용 
이 나오나 背써만플 말하고 있다 

34) r本輸願j에서는 “破下三τt, 手心主也, 名티天池”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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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氣血所出, 뽑從藏府而起r 今六經之本, 皆在

四支,其標在被府輸以上,何며 然氣生雖從府藏

寫根, 末在四支, 比天生物流氣, 從天根成地也.”

라 하여 일반적으로는 氣血이 出할 때에는 五

廳에서부터 일어나지만 하늘이 萬物을 生하여 

氣를 흐르게 할 때에는 하늘이 뿌리가 되어 

땅에서 완성한마는 것이다. 즉, 하늘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四技가 오히려 뿌리가 

된다고 하여 일반적인 氣血의 흐름과는 다르 

게 보고 있다. 

(4) 經觸의 個行

『靈樞·經解』을 살펴보면 十二經節의 個行이 

나오는데 모두 手足의 末端에서 起始하고 았 

다. 手足의 經節은 주로 m肉을 지나 四技의 

폐隊 關節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預項 부위 

로 上行하여 頭面 부위에서 끝나게 된다. 足

太|場經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足太陽ξ鎬, 철차足4、指, 上結차釋r %上*용차 

腦, 其下4홉Jt.外R용, *옹차鍾, 上짧.:nt, *농차n園. 其

)J1j春, 結차精外, 上빽中內짧, 與n명中#上結차 

聲, 上救혐上項. 其~옳, 別λ‘햄차꿈本. 共j할 

春, 結차·:ft骨上頭, 下짧, 結차뽑. 共~경t. X월 티 

上網, 下結차h힐. 共~春, 찌R皮後外짧, 結셨j혐 

關. 共支흉, λ觸下, 上出缺삶, 上結차完骨. 其

호春, ti::缺삶, 耶上ti::차}힘. 其짜휠小.:ffi~.:ntn휠痛, 

8댐쩔쩔, 찢rJJ..折, 1칠蘇急? /회不鍵, 觸~옮용삶中細 

痛, 不~.l보右搖, 治4호‘짧鍵폐쩨, l까9\ll」행數, YA 

痛옮輸, 名티{#春책건L‘ 

張介寶은 經節에 대하여 *~해없과는 달리 주 

로 뼈를 묶어주어 온 몸을 연결시키며 각각 

일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그 

지내는 경로가 經服과 서로 비슷한 점이 많지 

만 그 일어나고 結하는 자리들이 四隊의 관절 

과 관련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四散 末端

에서 起始하는 이유는 節이 木에 屬하여 그 

經絡의 備-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榮華가 손톱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였다35). 

經節은 비록 形體 중에 엘부를 구생하고 았으 

나 그 簡行에 있어서 앞서의 輸大。l나 根結,

標本의 경우를 따르고 었어서 十二經服의 備

環과는 달리 각 經解 자체의 流注 처l계를 가 

지고 觸뼈의 精氣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 營衛氣血과 精氣의 특성 

1) 營衛氣血의 특생 

(1) 營衛氣血의 生成

우선 氣血은 7]<.設의 五味로부터 만들어지는 

데 『靈樞·經服』어l서 “觀入於뽑, mi~道以通, 血

氣乃行.”라 하여 몹로 들어온 觀氣가 服道로 

통함으로써 氣血이 行하게 된다고 하였다. 『

靈樞~氣』에서는 ‘’上魚開發, 宣五殺!!未, 黑I賣,

充身,澤毛,若露露之織,是謂氣.中魚受氣,取

lt變化而$. 是謂血.”이라 하여 氣血이 만들어 

질 때 上集、에서 五觀의 味를 선포하여 그 중 

爾露와 같은 것이 氣이고 그 氣가 中魚로 들 

어가 律淑의 형태로부터 변화된 것이 血이라 

고 하였다36) ‘ 

營衛의 生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靈

樞‘五味』에서 “觀始入於몹, 其精微者, 先出於

멸之兩魚37), 」;A獅五藏, 別出兩行, 營衛之道,”라 

35) 張介賣은 “愚按十=經服之外‘ 而復有所謂經節者, 何
也 蓋*쐐[, 營行表臺, 故出入藏府, 以次相博, 經웠, 
聯짧百縣, 故維絡周身, 各有定↑立 뺨짧J所行之部, 多
與*~얘JM§同, 然其所結所盛之處, 則唯四뼈했갑之間뭘 
最, 以節會於節也. ii)j屬木, 其華在Jl\, 故-|-二經節1 皆
起於四~指)1\之間, 而後盛於輔骨, 結於MH빠, 짧於據 
關, ~!f,於!lJL 肉, t於몇흡명, 終於頭面, 此A身經節之大略
t!L‘”라 하였다. 

36) r靈樞·爆휩」에서는 “陽뿜受랬1 上魚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爛理, 中魚:±1氣tm露, 上注짧용, 而慘孫![,
i車波和調, 變化而j암薦血‘”라 하여 O융뿜에서 水觀을 
받아서 그 氣가 上魚에서 나와서 分~]을 따뜻하게 
하고 骨節을 기르며, 血의 경우는 中魚에서 영홍露의 
기운이 나와서 骨節과 뼈으로 들어가 變化하여 血이 

만들어진다고하였다 
37) 馬時는 兩魚에 대하여 “뿜納뚫氣 牌乃化之, 其챔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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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水殺 증 情微로운 氣가 두 갈래로 갈라 

져서 營衛가 된다고 하였고, 『靈樞·營衛生會』

에서는 “Jv포·氣於設, 줬入於립'. 以傳與n며, 五藏

六}꾀·, 皆以공氣, 其淸者짜얄, j쩌者j판,1!;{j, 營在UIK

中, 術在HIK外-”라 하여 營은 H~中에 있고 衛는 

””外에 있다고 하였다‘ 
앞에 서 中上魚로부더 나오는 氣때이 미lfi효블 

통하여 行한다고 하였고 營氣도 水設에서 出

하여 IJIK內를 行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가 서로 ζ}픈 것이 아q라 營氣는 바로 81fa흩 

플 行하는 氣.fill을 가리키는 것이다. 營氣는 

l『J~的인 fill의 속성과 꾀的얀 氣으l 속성을 모두 

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衛氣는 HI쨌}를 

行하므로 孤여를 行하는 氣와는 성질이 다르고 

나오는 장소에 있어서도 上짧나 中魚에서 t셈하 

지 않고 오히려 下뚫、에서 出한다고 하였다38)_ 

그리므로 IJIK內를 통하는 氣는 衛氣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Mi에 쌓였다가 퍼지는 宗氣로 보 

아야 한다. 『靈樞·%客』에서는 宗氣와 營氣, 律I

氣어l 대하여 대음과 같이 말하였다. 

五짧λ차띔<!!.., 其*햄il'M후?짧섬즉氣, 分흉三隨, -tl 

宗氣積짜8왜"'' :ll차P候뱀, rJ. 實’‘;;%, ili1行땐쨌 

.훨. 흉술i까용, PJ•共i합i夜 1 j主ξ차JJJR, 1t.ν'.A,l훨irz., rJ. 

榮l1:cJ 未, 찌注五藏f;府, ιJ..}.행쩌數.훤. 衛*l.흉, 

:ll 其댐숲li(..•f훨%용, 대5先4늄.四末分l쳐 ;t;홉ξ閒, 

내5不休흉건!.., 훌티4껴.陽, .홍1t차l좋, 常iitJl少

F쏠ξ分댐 .1t차五藏f;府. 

宗氣는 上魚얀 뼈中에 쌓였다가 아래 心으 

로 내려오} Uif·O&을 行하고, 營氣는 i별뻐을 내어 

M으로 들여 變化시켜 血을 만뜰어 떠股를 營

之싫. 先出於「~I자J、, 꺼·HIJ行/싹 fJ!i, 되JIJiJ1而行五빼六뻐 
체以애j빠五!뼈也. 其降uu111x띤T於 i;많, ITTJ1'~·氣1:. 其
71-!liJ←|、‘j:(\.cf:'lt:-上It. 而깝j氣't, 져lj出패行營젠之따”라 

히여 氣의 11條윤 의 11] 한다고 혀았디. 
38) ’폈빠‘함짜i生셈』에서 “피해안I, 때돼쏠,·체之liJi行, 꼼 

Mi피從來. 싸18答|=|, 옆w까1t1 魚, f힘出於 1、'ft;.”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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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하고, 衛氣는 향상 足少l쏠의 자리에서 出하 

여 쉬지 않고 낮에는 陽分을 돌고 밤에는 |쏠 

分을 돌아 五爛六!빠로 行한다고 하였다 張介

實은 『類經』의 r五µ,未篇」에 대한 주석에서 “蓋

人有三氣, 營氣l:f:I於中魚, 衛氣出於下魚, 宗氣積

於上魚.”라 하여 三氣에 대하여 말하고 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服內를 行하는 氣Jin. 중에 

서 때은 水設으로부터 만들어진 i펄끼젓이 服으 

로 들어와 변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氣는 뼈에 

쌓이는 宗氣의 영향을 받아 H*을 따라 氣가 

行하는 것으로 볼 수 였으니 營氣라고 하는 

것은 이라한 氣, 매, 律浪이 모두 포함된 개 

념이라 할 수 있다39) 반면에 衛氣는 엘단 

水款의 精微로운 기운이 ±i職을 거찬 후에 下

魚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服內를 行하는 氣릎 

가리키는 것은 아니대 

(2) 營衛氣血의 역할 

『靈樞·本藏』에서는 사탐익 血氣情神의 역할 

에 대하여 설명하고 었는데 다음파 같다. 

λξ죄뇨~精;때휴, FlfYA奉生i!Q)휠차•f:초命휴샌」. 經

JJIR春, 꺼fιX行냉i氣1퍼뿔F홍陽, j짧@%품, 利뼈節경r 

<!!... 4합청春, 쩌以溫分I채, £皮/홉, ~1'..I勝理, 리關 

聞春펀 •. 志意春, 所rJ.~Pi補;F뻗, ~t짧a>\!., i흉寒짧, 

fl'」훌쳤흉샌」‘ 是*文뾰:;fu JliJ.짧&流1t, 충용覆!쌓l쩡, 

ti'fi骨헬꿇, 關節i홈利옷. 衛젖lfP탔j分!쳐解利, ;t 

j홈詢柔, 購理緣密용 志;황fl'헤精째훔효, 짧Ii>\!. 

不散, 海쳤不웰, 五藏不숭1~옷 --溫;fp탔1j 낫;府 
1t.J}, 風빼不作, *않’집훤利, 댔節得횟옷 比λξ
常4-썩" 五藏春, 所,,:i_藏精;F뿌펴뇨젖li9\l.Mh휴센 <

꺼풍옳t. FlfιA化7J<_썼ili1行i후꺼장春에!... Jl:!Jλ;ζFlfιA좌 

39) 『靈樞·營氣』에서 “營氣之띤, I*!좋양짜寶, 폈入;於쁨, l\ 
{파之Bili, ii!E‘삶 中, 布散於外, *해專홉, 行於經댔, t댐’짤 
i!\F,、 E, 終때復Jill, 是댐天빼之紀‘”리 하여 水봤이 몹로 
들어와 삐를 거쳐 그 가장 쩨댔로운 젓이 版으로 들 
어외 營氣기 된디jl 하였다 그러므로 웰눴는 心lj[JT

의 작용을 거친 氣血과 탠없을 모두 포필한 것이라 
한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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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차*...\!!., 앓愚智賢不힘 , 훨ι:A~E!倚서!... 

우선 水製으로부터 만들어져서 服內를 行하 

는 氣血 즉 營氣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 몸 

의 陰分과 陽分을 모두 i滋養하며 形體얀 節骨

의 陰波을 보충하여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해준 

다고 하였다. 반변에 服外를 行하는 律f氣는 

體表로 나와서 分I쳐을 럽히고 皮庸勝理를 충 

실히 하여 %氣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關閒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五購에 머물러 

활동하는 志意가 였는데 精神塊觸을 다스리고 

외부 六氣와 七情 변화에 대하여 調和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五購은 이러한 

精神血氣塊蘭을 안으로 갈무리하며 六船는 그 

버}탕이 되는 律波40)을 水顆으로부터 生없하는 

역할을 하게 관다. 

여기서 衛氣는 營氣가 신체 자체를 滋養하 

는 것과는 다르게 陽의 성질을 가자고서 表로 

달려가 皮庸分肉을 충실히 하여 那氣의 침입 

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五購 精氣‘

의 방어 작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精氣의 특성 

(1) 精氣의 生成

精氣의 뜻을 크게 보아서 순수하게 정저l된 

精微로운 기운이라고 정악하였을 때 水顆으로 

부터 生하는 營氣도 精氣라 말할 수 있다. r 

素댐·揮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0) 律波은 形體를 j쳤養하여 활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 

적인 바탕이 된다. 우리 봄의 따外表養에 氣가 잘 
행히여 킥각의 생병활동아 활빌히게 이룬어졌을 때 

각 부분에세 i별波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澤波은 다시 
氣血로 生化하거나 精神의 居處로서 쓰이게 된다. 『
靈↑E깅縣따·營氣 三十四』에서 “師主氣 氣化i별 律則im

織땐 願lj布散於外‘”라 하여 氣行과 律淑生없의 관 
계를 말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五味入
口, 藏於陽뽑, I朱有所藏, 以養五氣 氣?!'Dffil生, i事인첫相 
!ft, 神乃自生.”라 하여 ‘律波 즉 陰淑。l 충살할 때 神
o] 이에 生한다고 하었다, 

經絡의 備環과 精氣 生成악 관계에 대한 연구 

榮春, 水뤘:d홉~-져!... ;fir하훼차五藏, i鳳F폈·;늑짜, 

lH~λ차願샌. ti衛WR上下, 흉죠藏짧f;府펀」. 

衛春, 끼k줬&ξ뿜좋l-11!.. 其~↑훨갯동?융체, 不能λ차 

WR샌」. Ri월Jf.J홉ξif' 分쩌ξ閒, 薰차흡勝, 散

차R혜@흉. 

기〈뤘에서 生하는 營衛 중에서 營氣는 衛氣

에 비하여 더 정제된 것으로 어떠한 형체를 

갖추어서 R따內로 들어 가게 되고, 衛氣는 그에 

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형체로 정제되지 않 

고 服外를 빠르게 行하기 때문에 사납다고 표 

현한 것이다. 衛氣도 크게 보면 水觀之氣의 

거친 상태보다 精化된 것이므로 그에 대 ll] 해 

서는 精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衛氣에 

대해서도 『靈취區·營衛生會』에서 “營律f者, 精氣

也.”라 하였으며 『靈樞·五味、』에서는 “黃帝티, 

營衛之行奈何. {홈高日, 載始入於몹, 其精微者,

先出於뿔之兩魚, 以離五藏, 別出兩行1 營衛之

道,”야라 하여 營衛가 모두 水觀之精微에서 出

한다고 설명하였다. 

營氣나 衛氣의 역할을 보았을 때 그것이 外

部 훔體를 滋養할 뿐 五H藏으로 들어와 精氣로 

서 갈무리 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五味篇」에 

서 “獅五藏”이라 하였고, 「六節藏象論」에서 

“五味入口 , 藏於陽뿜 , 味有所藏, 以養1i氣,”라 

하였으며, 「邱客篇」에서 “營氣者, 泌、其律波, 注

之於服,化以寫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

應刻數馬.”라 하였는데 모두 五輝에 氣를 보내 

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안으로 갈무리되어 

간직되는 精氣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41)_ 위 

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精氣가 아니라 五購

가운데 특히 賢에 갈무리되는 精氣는 그 작용 

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2) 五購 精氣의 역할 

41) ‘縣’나 ‘注’는 모두 물을 댄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안 

으로 五뼈六服가 常時的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氣
를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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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l藏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특정을 살펴보면 

營術가 體表를 備行하는 것과는 달리 |쏠의 속 

성을 가지고 안으로 가장 깊숙이 간직된다. 『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者, 藏精而起[떠也. 

陽者, 衛外而쩌固也 ”라 하여 가장 속인 陰部

에 情이 길무리 되어 極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42). 여기서 |않홈15는 구체적으 

로 li.IJ藏을 가랴키는데 五|熾이 우리 봄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여 전체를 調節 運行하 

는 기-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 

기에 精이 갈무리된다고 한 것이다. 

五l熾이 精을 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素

問·五藏5.JIJ論』에서는 “所謂五藏者, 滅精氣而不

i협也.”라 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是故五

藏, 主藏精者也. 不可傷, f짧lj失守而陰虛, I쏠1趙 

N1J無氣, 無氣則死옷.”이라 하여 五|熾이 갈무리 

한 精이 f짧하면 氣가 없어지고 氣가 없어지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이라한 五輝의 藏精은 

六|빠의 기능과 구별되는데 r本藏篇」에서 “五

藏者,所以藏精神血氣塊뼈者也 六府者,所以化

水셨而行챈싸者也-”라 하여 五職의 역할이 精

神氣血塊뼈을 갈무리하는데 있고 六뼈 역할은 

水뤘之氣를 변화하여 律淑을 生成 運化함으로 

써 우리 몸을 滋養하고 運動을 지속하게 만드 

는데 있다고 하였다 

五|輝이 精을 갈무리하는 중에서도 水藏인 

l뿔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素問·上

古天훤論』에서 “뽑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

之”라 하여 五|熾六)j府의 精을 모두 賢이 갈무 

리한다고 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뽑藏精, 

精깜志. l품氣虛NiJJ왔, 實則眼, 五藏不安.”라하여 

42) 때은 施괴 같아서 變化 述動이 일어냐는 場을 형성 

하기 위히여 極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여기 
에 대해 服介賞은 『것없옆 · 淚病類 , 生氣~~氣皆木於
1;효빠』에서 “陰則主內而藏精, 所以起파也, ... !IE, 맨氣 
ti!,,”라 하여 해을 갈무리하였다가 그 精氣를 일으키 
는 것이리 하였고, 高비-μ은 『素問直解』에서 “陽生手
|않, 머폐而핏)J, 故Jilk:伯티|찮;者, 滅精而起iilli也. *려藏T-陰 
而起l따, 陰,,,有陽옷‘”라 하여 쐐에서 陽氣가 出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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賢이 精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면 五職이 

모두 불안해진다고 하였다 

精氣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素問·上古天힐論』에서는 사람의 壽天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요인을 말하였다. 

上깅강ξλ, .ft.9;11i휠春, )};;차l쌓陽, ;fiii{-1;펴數, 쩡. 

tt有節, 웰몽휴常, 不훗作勞, tlii~形與;F뿌供, 

l퍼盡終其£年, f홍El歲Jl웅, 今a훈ξλ不然샌」, 

νX酒鳥짧, νX훗鳥常, 짧ll:Aλ房, νX값j화其精, 

ll:A銘散其훌, 不9'11#滿, 不B훈1~P뼈, 務快其,~.

i힌차生樂, 웰용객욕節, *£半百1퍼흉에!... 

사람이 날 때부터 주어진 8歲의 수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精을 다 써버리고 힐 

氣를 純散시켜서 神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女子는 七歲에 賢

氣가 盛해지기 시작하고 三七歲에 賢氣가 平

均하였다가 七七歲에 天쫓가 고갈되어 地道가 

막히고43) 形體가 무너지면서 아이를 갖지 못 

한다고 하였고, 男子는 八歲에 賢氣가 實해지 

기 시작하고 三八歲에 賢氣가 平均하였다가 

七八歲에 天쫓가 고갈되고 精이 부족해져서 

뽑藏이 哀하고 形體가 다한다고 하였으니44), 

精의 충실함 여부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됨을 

알수 있다. 

淚病의 據防에 있어서는 같은 篇에서 “虛쩌 

43) 經水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44) 『素問‘上古天평論』에서 “女子七歲, l품氣盛, 빼更業 
長,二七而天쫓至,任服通,太빼服盛,月事以時下,故 
有子‘ 三七, l품氣平均, 故힐牙生而長極, 四七, ·%骨堅,
짧長極, 身體盛뾰, 五七, l場明服哀, 面始魚, 聚始P원. 
六七, 두陽服哀於上, 面皆魚, 髮始白 七七, ↑돼짜앓, 

太衝服哀少,天쫓獨,地댄不通,故形壞而無子也.文夫 

八歲, ’뿜氣實, 聚長빼更 二八, 뽑氣盛, 天찢至, 해氣 
뼈월, 陰陽휘0, 故能有子. 三八, 뿜氣平均, 節骨꾀j彈, 
故圓牙生而長極 四八, 節骨隆盛, 에L~滿;I±. 五)\, 볕중 
氣哀, 쫓댄양칭해. 六八, 陽氣哀喝於上, 面뚫, 髮캉승領白, 
七)\, )lf氣哀, 節不能動, 天찢喝, 精少, f업滅哀, 形體

皆磁. 八八, 則용형혔去,”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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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風, 避之有時, 活J淡虛無, 률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 하여 虛쩌願風을 피는 동시에 마 

음을 안정시켜 훨氣가 충만하게 하면 精神이 

안으로 굳게 지켜서 病쩌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고, 『素問·通評虛實論』에서도 

“쩌氣盛~Jj實, 精氣養則虛.”라 하여 精氣의 왔 

病 f象防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精氣는 五藏 중 賢에 갈무리되어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여, 앞에서 살펴본 營氣는 

形體의 節骨ijJLI최을 滋養하여 우리 몸이 잘 활 

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 -方的 f짧없 流注와 五觸 精氣의 生成

1) 五職 精氣의 生成

五1藏에 갈무리되는 精氣가 어떻게 생성되는 

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r上古天률論」에서 賢氣가 盛하고 平

均해지는 것에 대하여 『類經·藏象類』에서는 

“A之初生, 先從賢始, 女至七歲, 賢氣稍盛.”,

“賢氣, 郞天쫓也. 平均, 充滿之謂.”라 하여 賢

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精을 갈무리하는 정도 

에 따라서 賢氣의 盛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天쫓나 天륨은 나이 즉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운으로 볼 수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素問直解』에서 “天쫓者, 

男精女血, 天一所生之쫓水也 ”라 하여 精血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賢에 五藏의 精이 갈 

무리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營氣의 生成 과정에서 살펴본 水觀之精은 

敎氣로부터 精化된 氣를 말하며 그것이 그대 

로 賢精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水觀의 精

氣는 단순히 水製으로부터 정제된 氣를 의미 

하기 때문에 營氣와 衛氣 모두 精氣라 부를 

수 있고, 營氣와 衛氣를 대비할 때에도 營氣

가 더 정제된 것이므로 衛氣에 비하여 精氣라 

經絡의 個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水뤘의 精氣는 주로 中魚에서 만들어 

진 營氣의 형태를 가지고 上魚 宗氣의 힘을 

벌어 經服內를 통하여 운행하면서 五購六뼈에 

氣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靈樞·營

衛生會』에서 “A受氣於製, 랬入於뽑, 以傳與師,

五藏六府, 皆以受氣,”라 하였고, 『靈樞·쩌客』에 

서는 “營氣者, 泌其律波, 注之於服, 化以寫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3\IJ數펌.”라 하여 

營氣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五職六服가 활통할 수 있는 氣를 공급하는 것 

을 말하였고 五購 안으로 精을 갈무리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단, 「!fB客篇」의 내용처럼 

營氣가 四末을 營養하고 나서 안으로 五輝六

8府에 氣를 注하는 과정에서 五織의 精氣가 수 

렴되어 갈무리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여기 

서 『素問·經a願lJ論』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쌓숲Lλ휩, 散微빠, ~j,#-져$. 

4옳술Lλ휩 , i월좋L歸,~.ii~홉차 •.• 氣流經, 經

j,歸차8헌, });j;후R百 •. 輸精차ffi:.-'b. ~IR융精, 

行쫓L차꺼훈, 꺼훈精해llJJ, 留차맥藏, 氣歸차權衛. 

權衛I-A.if. 氣디成;t, l'A);용死生. 

우선 食氣가 봅로 들어오면 府으로 精이 퍼 

져서 氣가 節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註家들은 몹의 水觀之精이 

바로 府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45) 그러나 일 

반적으로 營氣의 生成과 個行을 통하여 節骨

ijJLj최을 滋養할 때에 주로 心, 師, 牌, 뽑가 관 

여하므로 맑만을 대표로 들어서 節을 滋養함 

을 말한 것은 내용상 비약이 있으며, 食氣가 

45) 『太素·服論』에서는 “食氣入뽑, 뿜之血氣之精, 散入
五藏, 而獨言府, 以!If寫木, 東方春氣) 1뭘物之先, 故
也.”라 하였고, 王껴(은 “!If養節, 故띔散뤘精之氣, 入
於따則漫~. i않養於節絡훗‘”라 하였으며, 『갯떠뿜藏象 
類食欲之氣歸輸藏府』에서도 “精, 食氣之精華也. !If 
主節, 故몹散뤘氣於!If, 則漫~l.값養於節也,”라 하여 대 
부분 精을 뤘氣之精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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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로 들어와 결파적으로 形體를 滋養하게 되 

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표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맘은 원래 氣

플 f~빼끼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食氣가 몹 

로 들어왔을 때 바로 消化를 시작하기 위하여 

원래 갈무리해 놓은 精을 ff!'.에서 氣化하여 節

으로 그 精氣플 보내어 運폐j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당하다‘ 일단 맑아 활 

몽을 시작한 이후에 水設之氣가 精化되는 과 

정을 다시 ‘食氣入몹’라는 句로서 아래에서 설 

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食氣가 뽑로 들어오면 빼氣가 心

으로 모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i웹氣는 아직 

탬化되지 않은 水폈의 가친 氣를 말한다. 이 

뼈氣기- 心에 의해 精化되어 版으로 스며들어 

가고 이 M氣는 經JJIK을 流r±하여 다시 JJ며로 

모인다. )][ff는 모든 깎J派을 총팔하고 있으므로 

싼身의 經絡으로 이 精氣를 보내게 되는데, 

줍기인 땀DIK으로부터 기지인 絡版으로, 다시 

가장 말딘인 1,f~DJK까지 퍼져 나가떤 氣가 속에 

서부터 %샘£‘쿄 니와서 기정 !!!얘 있는 皮毛얘 

까지 이르게 펀다. 여기까지는 營氣가 水設之

氣갚부터 制化되어 M으로 들어와 뼈의 宗氣

에 의하여 따|末또 퍼 져 ”쩌끝j’을 값養하게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라나 그 다음을 살펴보면 

毛M合댐하여 1써·로 氣를 보낸다고 하였다. 『

太갖··DJK論』에서는 “毛”|해ll孫DIK也, 읍업孫絡者, 

덩ll해氣+n合, 行於六JH. 皆”며氣也 ”라 하여 이 

氣를 단순히 JJ배氣로 보았으며 , 『類經·藏象類』

에서는 “JJ버파毛, 心두Iτ:nut JJ버滅氣, 心生血, 一氣

~rfil. 짜체父母, ←τ淑해I펀H떼中, 故티毛IJIK合精, 

行氣於Jff. Jff者, 氣聚之)ff也, 是듭볍氣j힐, 亦日땐 

中.”이라 하여 氣Jfn.이 合하여 精氣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毛』IK의 의 n] 에 대하여 張介實

은 毛와 JJIK으로 나누어 心뻐의 氣血을 뜻한다 

고 보았는데 앞에서 氣가 가장 밖에 있는 皮

毛까지 퍼지나기 있는 상태이므로 皮下에 위 

치한 JJ띠의 의 Pj 는 포함될 수 없고 가장 밖의 

50 

皮毛에 있는 孫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行氣於府’의 氣가 어떠한 氣인가를 보자면, 

뒤에서 府에 모인 精氣에 神明이 자리잡고 이 

神明이 다시 사방의 藏으로 가서 머문다고 하 

였으므로, 이 氣는 바로 精氣이고 神明을 머 

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46)_ 이것은 水뤘 

의 精氣인 營氣가 經HIK을 ↑l좁環하여 節엽’을 滋

養하는 것과 다르며, 또한 五IJ藏六때로 氣플 

보내어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것과도 

다르다. 즉, 이 精氣는 五1懶 갚숙이 갈무리되 

는 精氣로서 각각의 IJ藏에 짧神意R鬼志의 五

피$47)을 머물게 하여 우리 옴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도록 만드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48). 

따라서 여기서의 1힘-도 단순히 六뼈만을 가라 

키는 것이 아니라 精氣가 모여서 저장되는 창 

고를 넓게 의미힌다. 

뒷부분을 다시 보면, 五職에 五神이 머물게 

되면 이 五神에 의해 五j熾의 精氣가 조절되어 

權徵의 경지49) 에 이르게 되고 이로써 五輝의 

精氣기 安定을 이루어 τt口에 모이게 되니 이 

τ「口룹 통하여 Ji熾의 *펀氣를 삼펴 갖E±.을 걸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口를 통하여 死生

을 결단한다는 것은 死生을 좌우할 정도로 중 

요한 五懶의 精氣를 살핀다는 것이니, 이 精

46) 해은 神明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끄爛으로 
부터 七↑펌의 변화가 밖으로 드라나게 하는 바팅이 

되고 있다. 『素問宣明五氣』에서 “五해아井, 精氣井
於,i:,、MIJ휴, 井於깨i則悲, :tt:lt--l!fHIJ청, 井於JI빽lj휠, 井於

f합則恐. 是해li#, I월而相井者也.”라 하였다 
47) 여기서 ‘府해神明’의 神明은 五빼을 대표하는 것으 
로 뼈패l意H鬼志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神明이 사맹의 五IJ뼈으로 갈라지면 五神이 되 

는것이다, 

48) 五l澈의 *펌氣도 ‘毛版合精’의 이전에 근원적으로 水
좋a之氣에서 출발하므로 五神도 결파적으로는 水없之 
해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다. 『靈樞·平A紙랬』에서 
“平A則不然, 띔써~RIJtl융J,'!R, ~滿HIJ 몹虛, 짧j댐更iff.i. 故
氣得上下, 五藏安定, 血ij/J\和flJ, 해미j1)'.J居, l냈神者, 水
썼之해氣띠.”라 한 것이 이것이다. 

49) f떼쩌은 저울추와 저울대로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절하는 神明의 작용을 상징적 
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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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가 바로 五藏에 갈무리되어 生老病死의 변 

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精氣인 것이다. 

이상 「經m해lj論」의 내용을 종합하면 觀氣로 

부터 精氣를 생성하여 五職으로 보내는 과정 

을 셜명하고 있으나 精氣를 갈무리하여 五購

안에 五神을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精氣가 五購 속에 갈무리되 

는 精氣를 말하는 것이며 이 精氣는 우리 붐 

에서 가장 體表의 末端에서부터 만들어져 들 

어옴을 알 수 있다. 즉 ‘毛服合精, 行氣於府’의 

과정을 통하여 精氣가 생성되어 五購 속에 갈 

무리 되는 것이다. 

2) -方的 *엠없 流注와 精氣 生成

11휩環的 經服 流注에 대한 「營氣篇」의 내용 

을 다시 살펴보면 水좋!jt:Z_精인 營氣가 끊임없이 

고리와 같은 十二經服을 個環한다고 하였다. 

흉*l·ξ道, 찌類f훨寶, 製λ화휩 . J]傳ξ쩨, )Iii, 

;삶{'-if. 布散차外, 精훈春, ?납{'-$&_!않, 常흉흉학 

e. 終ilTJ復짧 풍調*Jtξ紀. 

이때의 精專者는 水默之氣를 정제하여 만들 

어진 매우 精微로운 氣를 말하지만 陰性을 가 

지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여50) 정해진 經l援

로만 행할 수 있다51). 반면에 五9藏六뼈의 輸

7℃을 통해 氣가 流注하여 들어오는 것은 고리 

처럼 11몹環的이지 않고 -方的이며 모두 末端

에서 시작하여 體幹 쪽으로 향하고 있다. r本

50) 馬時는 “營氣者, 陰氣也. 由中뚫之氣1 陽中有陰者,
隨中뚫之氣, 以降於下魚, 以生Jl:t陰氣 故氣之淸者, 寫
營, )lt;\1之성·*\Wi싹,,’셀者, Jll:ttl ---… 此씁氣합, 陰
1生精專, 必隨宗氣以週行於經隊之中”라고 하여 營氣
가 陰性을 띠고서 宗氣의 도움을 받아야만 經健를 
통하여 運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쏠氣는 水좋g之 

氣를 그대로 精化한 것이므로 어떠한 有形의 생질을 
가지고 있다. 

51) 『靈樞決氣』에서 “何謂服, 뼈伯티, 靈遍營氣, 令無所
避, 是음입Bl&.”이라 하여 服의 역할이 營氣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막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經絡의 11좁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輸篇」의 내용을 보면 末端의 井六에서 시작하 

여 體幹 쪽의 合7℃에서 끝나고 있으며 구체적 

인 流注 경로를 설명하지 않고 氣가 모였다가 

흘러가는 자리인 輸7℃들만을 말하고 있다. 末

端에서 시작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五職 精

氣가 體表의 毛nu~으로부터 수렴되어 들어오는 

흐름과 같은 것이며, 일정한 경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營氣에 비하여 無形의 성질에 가깝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r本輸篇」에 

서 “五藏六府之輪, 五五=十五倫, 六六三十六

輸也. 六府皆出足之三陽, 上合於手者也”라 하 

여 六剛의 氣는 모두 足三陽에서 出하여 위로 

手三陽에 合한다고 한 것은 아래 五藏六剛의 

精氣를 중심으로 본 것이다. 

r根結篇」의 流注도 末端에서 시작하여 體幹

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開關樞를 모두 足經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五購六服의 精氣를 

중시한 것이다. 三陽 開關樞의 陽氣는 頭題

부위에서 맺히고 三陰 開關樞의 陰氣는 任服

에서 맺히는데, 이러한 곳이 바로 ‘行氣於府’의 

府처럼 氣가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手足三陽經의 陽氣가 모이는 곳을 題項 부 

위의 六과 絡大로서 다시 설명하였는데, 顆項

의 7℃位는 「本輸篇」과 동일하며 絡7℃은 모인 

氣를 表훌훌 관계의 nn藏으로 전하는 곳이므로 

역시 根結 流注의 목적이 五職으로 精氣블 전 

하기 위함염을 알 수 있다. 

「衛氣篇」의 經服 標本을 살펴보변, 本은 體

幹 쪽으로 일부 약간씩 옮겨온 것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말단에 분포하고 있으며, 標의 경 

우에는 手足三陽은 「根結篇」과 마찬가지로 頭

題部에 標가 있고, 足프陰의 標는 任m& h에 

있는 동시에 背部로 나와 있으며’ 

언급하지 않았던 手三陰 중 手太陰과 手心主

의 標는 「本輸篇」에서 “牌內動服, 手太陰也,

名 日天府. 牌下두τt. 手心主也, 名티天池 ”라 

한 것과 얼치한다. 이와 같이 精氣가 수렘되 

어 모이는 자리를 넓은 의미의 府라 할 수 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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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에 대하여 『靈樞·%氣滅府‘病形」에서는 

다음과 같이 섣명하였다 

융숭체우티, >t--fii'l五藏낫;府:J:.$t, 榮R兪所λ흉융, 令

何i효從λ, λ횟速過, 願뼈其故. 뺏伯答티, JI:. 

l몇WRξ別, λ차찌, 屬차府春세!... 윷웅씌우티, 榮聯

與융, 용有名乎. 뺏伯答티, 榮R兪i읍外經, 合治

찌府. 옮냄￥티, i음찌꺼훈奈何. ψ£伯티, 取강.습. 

흉帝티, 合용有名乎. 뺏伯答티, 휩융차三및, 

大8흉장λ차巨虛上짧, 4、陽음λ차E虛下짧, 

三옳슴λ차훗l場, R총Jl71G合λ차훗中央, R흉융λ 

차l였F흉흉k‘ 

ii.I熾六IJJ(f의 *좁氣가 榮t;과 N6«1\을 지나 合

六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떠한 길을 

따라 둡어오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가플 물었는데 11皮伯은 여기에 대하여 陽修의 

경우민을 예로 들어 안으로 府‘에 國하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52). 榮7치과 JJIK<六은 그 氣가 외 

부로 잘 드라나 있는 곳이므로 치료에 있어서 

도 外經의 까지을 다스피고 合7℃은 곧바로 內府

료 氣를 수램하는 곳이므로 內府의 病을 다스 

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陰經에서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 合大의 위치를 보면 手프 

陽의 경우에 手땀의 合大을 쓰지 않고 E虛의 

上下風과 委陽53)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手

52) 陰젠음 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갯때1힘·練刺쨌,六 
lff之病取之於合』에서는 “此言合흉 取르陽之服 ~I]屬
府者 隔合 不取陰ijlK 以l傷版內}꿇於府. 떼人 先至於府
後人於減 I&也”라 하여 뼈으로 째향L가 들어오지 못 

하기 때문이라 히었는데, |쓸經에도 合*이 있고 그 
곳윤 동히여 쐐氣가 수렴되어 五뼈으로 들어오므로 

五뼈의 상六윤 치료에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단, 
六빠의 경우는 그 氣의 흐름이 뚜렷하므로 쉽게 예 
룹 듭어 섣명한 것으로 보인다. 폐經의 輸7℃에서 따 

보 1재'!\.을 둔 것도 氣의 흐름이 왕성히기 때문이다. 

53) E란 낀 곱자틀 말하고 없렌 빈 공간이므로 표짧란 
”|骨과 II샘t 사이에 성하로 길게 파연 빈 공간을 말 
한다. 이 공간의 위쪽 끝과 아래 쪽 끝이 각각 巨虎
UI~괴 ]크써 F때으로 h巨없, 下lili센라고도 한다‘ r 

本輪篇」애사 足三|$의 五輸t을 설명하고 나서 “復

52 

三陽이 足三陽에서 出하여 手經에 合하였기 

때문에 아래 부위에 원래 六뼈로 통하기 위힌 

合大이 다시 있는 것이니 이것도 역시 五)懶六

뻐의 精氣가 모이는 下部를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54). 

一方的 經WK 流注의 특정을 종합하면 우선 

공간적으로 볼 때 個環的 流注처럼 엘정한 경 

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五|熾으 

로 갈무리되는 精氣일수록 더욱 精化되어서 

無形의 氣에 가까워지므로 국한된 갚을 가지 

않고 자유롭게 行하는 것이다. 流注의 방향을 

보면 가장 末端의 體表에서부터 體幹 쪽으로 

精氣가 수렴되어 들어오는데 末端이나 體表는 

營氣가 퍼져서 滋養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 

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營氣의 활동 속에서 

精氣가 수렴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營氣

즉 뼈中의 氣血은 身體를 滋養하여 運動을 하 

고 나면 흉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라한 

營氣가 末端의 변화를 거친 후 그 자체로 五

O藏의 精氣로 변하여 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 

다- 참形의 l않性을 기진 첼氣애서 때;形의 ~gj 

1生을 가진 精氣가 나오기 위해서는 水뤘之氣 

를 정제하여 營氣를 만드는 精化가 아니라 營

氣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氣를 만틀어 

내는 다른 차원의 精化가 펼요한 것이다. 이 

러한 精化 작용은 ‘輸精於皮毛’가 잘 이루어져 

經服 속의 營血이 가장 말단까지 퍼지게 되어 

下三里르#, 寫巨虛上l빠, 復下上廠三τt, 寫巨짧下願 
也, 大IWi屬上, 小II융댐下, 足陽明뿜服也 大陽小II융, 皆
屬於뿜, 是足|場明也”라 하였고, 三魚下倫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三魚下版, 在於足大指之前, 少陽之後, 出
於뼈이1外};(~, 名티委陽, 是太陽絡也.”라 한 것이 모두 

手三陽의 下合t을 말한 것이다 

54) 服介홉은 “按大陽;j,J場르魚 皆手츠|傷之經. 然大小|傷
쩌下魚之}땀 連屬於몹 其經피¢在上 而氣HIJE不쐐11.i'c F t& 
合於足陽明之巨麻上下廳 三魚행孤獨之府 其於르部九 
候 無所不統 故經之在上者屬手 版之在下者居足 所以
十二經냐l 推此手之三陽 乃有下倫, 故本輸篇티‘大陽小 
陽 皆關於뿜 • • 三魚下쩨 在於足小指之前 少陽之

後 出於뼈뎌]外廠 名티委修’ 郞Jl:t~\H디 ”라 하여 手르 
陽의 下|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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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 滋養 활동。l 원활하게 일어났을 때에 

가능하다. i행養 활동이란 결과적으로 여러 가 

지 생명 활동을 통하여 氣血을 消拜하여 일을 

하는 과정이므로 五輝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生成은 末端에서 엘어나는 氣血의 運行과 消

純를 통하여 활발하게 생명 활동이 이루어졌 

을 때 나타냐는 것이다. 

「!TB氣織服病形篇j에서 말한 府와 같이 五輝

익 精氣가 수렴되는 과정의 집합 장소로는, 

陽經의 경우에는 體幹 중에서 頭, 顆項 등 陽

氣가 모이기 쥐운 곳이 많고, 陰經의 경우에 

는 體幹 중에서 1HK의 上部, 願部, 背兪 등 

|쩔氣가 모이거 쉬운 곳이 많다. 즉 末端으로 

부터 시작하여 體幹의 上部에 精氣가 모였다 

가 이어서 下部의 五職으로 들어오F 갈무리되 

는 것이마. 이와 같이 精氣가 집합 장소를 지 

나 수렴되어서 결국에는 五購六剛를 목표로 

들어오므로 f없따에 대한 설명에 았어서 手經

보다는 足經이 중심 이 되고 있다. 營氣의 4眉

環的 流注가 身體의 滋養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方的 流注는 精氣의 수렴과 갈무리 

에 목적 이 있는데, 經絡學說과 관련된 『靈樞』

의 여러 篇들에서 대부분 五輸大과 節結, 標

本 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변 

經絡의 주요 기능과 목적이 外部의 ?끓養보다 

는 최종적으로 精氣를 수렴하여 갈무리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3) 衛氣의 個環과 精氣의 관계 

홉j氣의 순환 경로를 살펴보면 일정한 修隨

內를 통하여 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r營衛

篇」에서 “其浮氣之不個經者, 껄후律f氣. 其精氣之

行於經者, 않營氣.”라 하여 營氣는 정제된 氣

로서 經服을 따라 行하는 반면에 衛氣는 가볍 

게 떠다니므로 經服을 따라 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55). 이것은 앞에서 말한 五職 精氣의 

55) 衛氣는 體表의 皮!협上을 빠르게 流注하며 營氣는 
좀더 깊이 있는 經服 속을 엘정한 속도로 流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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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形的 성질과 유사한 것여다. 

衛氣의 個環을 구체적으로 보변 낮에 陽分

을 偶環할 때에는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

少陽, 足陽明, 手陽明의 순으로 --周하고 마지 

막으로 足心의 陰分으로 들어간다 |陽經만의 

備環은 일반적 얀 十二*뿜@이 手足陰陽經을 교 

대로 如環無斷하게 流注하는 것과는 따르고 

각 經 자체의 流注와 經과 經 사o] 의 연결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성질은 밤에 끓分을 個環할 때도 마찬가 

지로 賢, 心, 뼈, 맨, 牌를 순행하여 다시 賢으 

로 돌아올 때까지 구체적인 경로가 정해있지 

않고 단지 서로 간에 氣를 ‘注’한다고만 되어 

있다. 

또한 衛氣가 陽分과 陰分을 하루에 二十五

度씩 行할 때에 모두 足少陰띔에서부타 出하 

니 56) 이것도 精氣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다. 張介흉은 여기에 대하여 마음과 같이 말 

하였다. 

愚*훗4합쫓Lξ行 養4호陽分 然X泰1ξ'.?'샌양뿜經 거T 

X월-周. 考ξ~~客篇껴;티?합쫓t春 ---… 養티行 
차陽 1l1-r#.-I홍 쏠從Jl'.?'I쌓ξ分問 ?껴.五藏낫; 

꺼양’ 然체熱송앓훌{£ 합不짧처‘賢經春 4可셔!... 옳끼、 

.t.r!T本 i땀精與氣 氣f월陽에L l웠싸生차l쌓 精鳥

l쌓씬. I쫓‘와生차陽. *£흉本屬|왈 i와從빼ilij下行 

律i本屬陽 ¢、從賢ilij上行 .ill:.당F衛ti::下꿨i;義 ilij 

賢屬* J]<.j훨숲ξ本~- 故上氣생흉在R훌中 下氣

、海在ft머 쩌/、캠후賢#힘藏 FJf¥AJ월l쫓陽生,양ξ 

짧本. 

精과 氣는 陰陽相成의 관계에 있으므로 陰

『靈樞·*쐐E』에서 “*펌없十二者, 1k行分~J之間, 深而不
見‘”이라 하여 ~:ll얘@이 깊이 있음을 말허였다 

56) 『靈樞쩌客』에서 “衛氣者, 出其↑멸氣之↑떻흉, 而先行
於四末分肉皮盧之間, 而不休者tl1, 활日行於陽, 夜行
於[쌀,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藏六府.”이라 하여 衛
氣가 훌夜로 陰分과 陽分을 行할 때 모두 足少|쏠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五職六뼈를 個行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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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營氣는 반드시 위에 있늑 빠로부터 시작하 

여 내려오며 陽인 術氣는 반드시 陰언 뿜으로 

부터 출발히여 위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衛氣

겨 f佳에서 出한다는 의메가 바로 이것이라 

하였다57). f힘氣‘가 ll] 록 水뒀之精에서 나와 싫? 

氣와 길라져 行하지만 형상 下佳의 賢에사 出

히여 위로 올라가 쩌環한냐는 것은 精氣의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衛氣는 7」X뤘의 精

氣와 빨에 갈무리되어 있던 情氣기· 협쳐진 것 

으토 볼 수 있는데 體表까지 나와서 個行하기 

위해서는 水뤘之精의 힘이 있어야 하지만 챔I 

氣의 역할을 보았을 때에는 협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성질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았다. 衛

氣는 「本藏篇」어l서 “術氣者, JiJi·以i없分례, 充皮

I협, 빠JI싫웰, 司關關者也‘”라 하였듯이 皮!협R찾理 

플 충실히 하고 分肉을 럽혀서 體表의 開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詞氣의 침입을 방 

어히논 역할을 가지고 있다- 「生氣通天論」에 

서 “陰者, 減精而起i쩌也. |場者, 衛外而깜J固也.” 

라 한 것이 바로 精氣의 속성을 가지고 下集

에서 !내하여 쐐表딛 기서 IJ쳤뼈븐 l!'iJ密하개 히 

는 術氣륜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五腦 精氣의 역할 중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부 

분이며 궁극적으토는 건깅한 삶을 유지하여 

주어진 수병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준다 

將表륜 행시 골고루 보호하기 윈해서는 시 

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行하는 個環 구조를 가 

지고 았어야 하는데58) 여기에는 얀으로부터 

氣륜 끌어내서 파뜨리기 위한 多少의 힘이 펼 

57) 術氣가 야l分쓸 行한 때 £太剛에서 手太찌으로, J.E. 
少|혜이l서 주少싸으로, !.i'..I傷n月에서 手陽所으보 行하 
여 헝상 아레이l서 우l효 올4가는 것도 깜j氣가 下魚

이!서 {|페여 위 _r~- 11·하는 것파 같은 것이다 

:58) 텅쐐.‘%客』에서 l‘營氣V원-, ?必其폐淑, 注之於服1 化以
꾀 1frr, 以했11니未, 內섬:Ji藏六!빠l 以應‘Jilj歡펴‘’이라 하 
였는데, 여기서 ‘以應씨뺑라고 한 것이 바로 표械六 
lillf.5~ 짜칠 ];l,낸 떼 항상 엘정한 시간에 맞추어 行힌 

다는 것이니‘ 만번어l r本輪篇j이냐 「松M1r움」 등애 
나오는 一기하J 씬1派 펴Ui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흐픈 

다는표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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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래서 衛氣는 水뤘之精의 힘을 빌어 

畵夜로 일정하게 ?좁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면서 表로 나가 那氣의 잠업을 막아내어 질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다하도 

콕 만드는 *좁氣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았대. 

衛氣가 情氣의 때、形的 성절을 가지고 있으므로 

皮庸願理흘 사납고 빠르게 行함으로써 그 稍環

경로가 營氣에 비하여 엘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五職 精氣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흉病 

방어의 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水중!tZ.精氣 중 

에서 가장 精化펀 氣의 힘을 얼부 벨리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만약 營氣와 같이 陰性이 강한 

氣에 편승한다면 움직임이 지체되고 일정한 경 

로 속으로 그 運行이 국한되며 그 지니는 위치 

도 속으로 가라앉아 벼릴 것이다-

ill. 結論

1. 個環的 經服 流注에는 營氣의 備環과 衛氣

의 網環이 있는데 , 이 중 짝·氣의 網f뚫은 水

默의 精氣가 中崔에서 出하여 ι、뼈의 작용 

을 거 쳐서 十二經服의 手經과 足經, 陽씬과 

陰經을 번갈아 운행하여 고리와 같이 끊엠 

없이 도는 것을 말한다. 衛氣의 縮環은 낮 

에는 是少陰에서 陽分으토 L-t와 手足의 陽

經만을 운행하고,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가 

띔心뼈따牌의 순서로 운행하고 다시 뽑으로 

들어간다 

2. →方的 經服 流注 중 『靈樞·木輸』에 나오는 

輸7℃의 流낀1는 井榮8兪經合의 순서로 四眼

末端에서 시작하여 體幹쪽으로 가샤 )J>J除

關節 부위에 있는 合六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간다. 특히 陽땀의 경우는 六}빠 모두 足經

에서 出하여 위로 手經에 合한 것이라 하여 

아래의 五懶六뻐플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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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靈樞·根結』에 나오는 根結의 의미는 기운 

이 뿌리에서부터 출멜하여 가지나 잎에 이 

르러 열애가 맺히듯이 끝나논 것을 말하는 

데 輸*의 流注와 마찬가지로 각 經服의 말 

단。l 뿌리이며 體幹에 이르러 結한다고 하 

였다. 陽經의 氣는 주로 陽氣가 모이는 頭

顆 부위에서 結하며 F쏠經의 氣는 주로 陰氣

가 모이는 ↑돼없上에서 結한다. 『靈樞·衛氣』

어l 나오는 각 *돼없의 標本도 根結의 의미와 

비슷하며 『靈樞·經節』에 나오는 經節의 流

注도 역사 末端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고 

았다. 

4. 營衛氣血과 精氣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營

衛氣血은 주로 水觀之氣에서 精化되어 만들 

어지는데 그 중 營氣는 주로 節骨HILi처을 j쳤 

養하거내 일상적인 五R藏획 활동을 위하여 

氣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衛氣는 陽의 

성질을 가지고서 表로 달려가 皮庸分肉을 

충실히 하여 당R氣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반면에 五職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역할은 水顆에서 만들어지는 精氣와 

디르게 五神을 머무르게 하여 온몸을 조절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주어진 壽命을 

다 누리게 하는데 있다. 

5. 五熾에 갈무리되는 *靜、는 經服을 衛f하 

는 營氣가 末端까지 퍼져나간 후어l 生成되 

어 다시 안으로 수럼되는데, 이 精氣가 府

에 갈무리되고 여기에 神이 머불러서 五輝

運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곧 『素問·經

8뼈IJ論』에서 말한 ‘輸精於皮毛, 毛服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l의 과정이다 

o] 와 같이 精氣는 末端에서 營氣가 몸을 滋

養하고 消純되는 과정에서 生成되어 -方的

經mi 流注의 과정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五藏에 갈무리된다. 

6 ‘ 精氣가 生없되어 收敵되는 것은 備環的이 

지 않고 一方的 經服 流注의 특정을 가지므 

로 그 방향이 末端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 

로 들어오며, 營氣가 일정한 經隨를 통하는 

것과 탈리 精氣의 無形的 특성어l 의하여 뚜 

렷한 경로가 없고, 최종적으로 五購六|빠가 

속한 下部를 중섬으로 집중된다. 

7. 衛氣는 水줬의 精氣를 바탕으로 個環的 經

R없 流注를 하고 있으나, 그 경로가 뚜렷하 

지 않고 精氣와 마찬가지로 下魚의 足少陰

에서 出하여 위로 올라오벅 그 역할이 體表

로 나가 돼氣의 침입을 막는데 있으므로 精

氣의 성질을 통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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